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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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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Junior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Efficacy

Eun-Hee Cho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직목표, 구직기술 요인에,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구직효능감의 전체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해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결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junior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efficac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students
attending junior colleges in a metropolitan area,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lack of interest in employment barriers
had an effect on job-seeking target, job-seeking skill factor, and job-seeking efficacy. Lack of job 
inform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factors in job-seeking efficacy, job-seeking target, 
job-seeking motive, job-seeking intensity, and job-seeking skill. Economic difficul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seeking motives. In career decisions, career confid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factors in job-seek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developing 
customized employment counseling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s in order to improve job-seeking efficacy in juni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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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과 경력직 선호 등으로 고
용 한파라 일컬어지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1]. 통계
청에서 발표한 2023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난으로 인해 현재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이 40만 명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
는 대학생들의 자아실현 기회, 소속감 등을 박탈시키고 
심리적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3]. 특히, 미취업 상
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경험하고 
구직과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행태가 증가하게 된다[4]. 
따라서 대학생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 스
트레스 등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심리적 자원에 대한 관심
이 요구된다. 그 중 구직 동기를 높여주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의 하나가 구
직효능감이다. 

구직효능감은 구직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5]. 이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6]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
기효능감은 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내적 자신감을 뜻한다. 
구직효능감은 취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자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심리적 성장과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
에서 특히 중요한데, 대학생 시기에 구직효능감을 갖는 
것은 원활한 취업 준비를 위한 원동력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다[7]. 실제로 높은 구직효능감을 가진 대학생은 구
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인 구직활동과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8,9]. 

특히, 전문대학생에게 구직효능감은 취업준비에 있어 
자신감 증진과 긍정적인 직업생활을 이끄는 중요 요인으
로 제시되어 왔다[10].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47조)의 학생은 2-3년의 짧은 기
간 안에 학업 적응, 진로결정 및 전문기술을 익혀 취업해
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최근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역량이 부족
하다는 사회적 인식때문에 자신감이 낮거나 취업장벽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12,13].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효율적인 취업준비와 구직성공을 위해서는 구직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대학이 취업을 목표
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고, 학생의 취업성공이 전문

대학의 위상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만큼[14], 
구직성과에 직결되어 있는 구직효능감은 전문대학 취업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해 구직효능
감에 영향을 주는 진로발달 특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환경적 취업장벽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기 전공과 진로결정 수준이 확고할수록 
구직효능감이 증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5,16]. 

취업장벽은 진로장벽의 하위개념으로, 개인이 취업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관적, 사회적, 
환경적 갈등 요인의 종합으로 정의된다[17]. 선행연구에
서는 대학생의 심리·환경적 취업장벽이 진로결정 및 진
로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직효능감 발달
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5,15].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이 전공과 직업 선택과 관련하
여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 정도를 의미한다[16]. Lee[12]의 연구에서
는 확고한 진로계획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였다. Kim와 Lee[18]의 연
구에서도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활동의 자
신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에 있어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등의 진로발달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인의 
세부 분류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핀 연구는 부족한 편이
며, 취업장벽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단일 요인 및 이분
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문대학생의 구직 문제를 구체
적으로 진단하는데 한계를 보였다[19]. 따라서 전문대학
생의 취업장벽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사회·맥락적으로 
구직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탐색하는 것은 진로
발달 특성에 따른 심리적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
감의 상호 관계를 밝힌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전
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의 상대적 설명력을 진단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결정수준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구직효능감의 하
위요인별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짧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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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20 62.82

Female 71 37.18

Grade
2 79 41.36
3 112 58.64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5 23.56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111 58.11

Arts & Physical 
Education 18 9.42

Health 17 8.91
All 191 100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제로 인해 4년제 대학생보다 빨리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전문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서[13,20] 본 연구를 통해 맞춤형 구직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 진로결정
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 진로결정
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진로결정수준 및 

구직효능감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 B시, Y시에 소재한 2-3년제 사립 

전문대학 2곳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단일 학교를 선
정할 경우 그 학교의 고유 특성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해 
해석의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2개 전문대
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의 취업과 효능감에 대해 
연구한 Cho[3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대상이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도록 선정된 사립전문대학 2곳 학생
들의 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예·체능계열, 
보건계열로 범주화하였다.

연구를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만 설문
지를 배포했다. 설문 당시 조기 취업자, 군 입대자, 휴학
자는 제외시켰다. 총 205부 설문지를 받아 응답이 누락
된 14부를 제외한 19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120명(62.82%), 여학생 71명
(37.18%)으로 남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79명
(58.64%), 3학년 112명(58.64%)으로 3학년이 가장 많
았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45명(23.56%), 자연·이
공계열 111명(58.11%), 예체능계열 18명(9.42%), 보건
계열 17명(8.91%)으로 상대적으로 자연·이공계열의 비
율이 높았다. 

2.3 연구도구
2.3.1 취업장벽
취업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Kim[21]의 대학생 진로탐

색 장애 검사(KCBI)도구와 Ko[17]의 취업장벽 검사 문
항을 폴리텍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Kim[22]의 취업
장벽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경제적 어려움(2문
항), 나이 문제(3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취
업 후 대인관계 어려움(3문항), 흥미 부족(7문항),  직업
정보 부족(4문항), 신체적 열등감(5문항), 자기 확신 부족
(2문항), 미래불안(3문항) 9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이 연
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였고, 하위 
요인별로는 대인관계 어려움 .82, 자기 확신 부족 .85, 
경제적 어려움 .72, 타인과의 갈등 .79, 직업정보부족 
.82, 나이문제 .79, 신체적 열등감 .77, 흥미 부족 .89, 
미래 불안 .86로 나타났다. 

2.3.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외[23]가 개

발하고 Ko[24]가 수정 및 번안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진로확신
수준(2문항), 진로미결정(16문항) 2개 요인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진로확신수준(1-2문항)은 점수가 높을수
록 대학에서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군 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음을 의미하며, 진로미결
정수준(3-18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군 선택이 구체적이지 않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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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job-seeking efficacy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mployment 
Barriers

1    1
2 .46 ***   1 

3 .42 ** .60***   1 
4 .35 ** .55*** .58*** 1 

5 .33 * .62** .54*** .53 *** 1 
6 .38 ** .43** .33* .30 * .29 *   1 

7 .14 .40 .39** .31 * .21 .16 1 
8 .02 .03 .05 .23 .16 .47*** .23 1 

9 .18 .14 .20 .26* .15 .17 .48 *** .58   1 

Career 
Decision Level

10 -.54 *** -.60*** -.54** -.44 ** -.32 * -.19 -.22 * .19 -.04 1 

11 .41 ** .72*** .52*** .46 *** .43 ** .46*** .38 ** .13  .21 -.56***   1 

Job-seeking 
efficacy 

12 -.71 *** -.71*** -.48*** -.49 *** -.45 *** -.23 -.20 .09 -.11 .82 *** -.60 *** 1 

13 -.46 *** -.61*** -.48*** -.42 ** -.40 ** -.18 -.13 .12 -.16 .76 *** -.47 *** .73 ***   1 
14 -.30 *** -.48*** -.29* -.19 -.29 * -.07 -.13 .09 -.06 .56 *** -.31 * .48 *** .84 ***   1 

15 -.53 *** -.60*** -.36** -.31 * -.35 ** -.03 -.12 .17 -.16 .70 *** -.43 ** .78 *** .78 *** .67 ***  1
 ***p< .001,**p< .01, *p< .05

1. Lack of interest 2. Lack of job information 3. Future anxiety 4. Difficulty in personal relation 5. Lack of self –clarity 6.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7. Economic hardship 8. Age issue 9. Physical difficulties 10. Career clarity 11. Career indecision 12. Job-seeking 
target 13. Job-seeking motive 14. Job-seeking intensity 15. Job-seeking skill

의미한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
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였고, 하위 요
인별로는 진로확신 .81, 진로미결정 .88로 나타났다.

2.3.3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 측정하기 위해 Cho[25]의 측정도구를 사

용했다. 이 도구는 구직목표(5문항), 구직동기(6문항), 구
직강도(4문항), 구직기술(4문항)의 4개 요인 총 20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구
직목표는 희망하는 직무, 직업에 관해 얼마나 명확한 생
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26]. 구직동기는 자신
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
이 직업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내
적인 힘을 뜻한다[27]. 구직강도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자원을 활용하여 회사에 원서를 내
거나 면접 횟수 등 구직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의미한다[28]. 구직기술은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구직방
안, 구직활동에 관한 인식, 실행 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구직역량[29,30]과 직업인으로써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능력으로서의 직업역량으로 정의
한다[31].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였고, 하위 요인별로는 구직목표 .88, 구직동기 

.81, 구직강도 .82, 구직기술 .8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각의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도출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첫 번째 연구문제, 
취업장벽,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두 
번째 연구문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표
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r=-.71, p<.001), 직업정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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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Job-seeking 

motive
B β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03 .04
Lack of job information -.30 -.31*

Future anxiety .01 .01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01 -.01
Lack of self-clarity -.06 -.08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01 -.01
Economic hardship .19 .21*

Age issue .08 .12
Physical difficulties -.11 -.13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53 .64***

Career Indecision .10 .10
F 8.87***

 .57

adj.  .49
***p< .001,**p< .01, *p< .05

Table 4.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motive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족(r=-.71, p<.001), 미래불안(r=-48, p<.001), 대인관계 
어려움(r=-49, p<.001), 자기확신 부족(r=-.43,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60, p<.001)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상
관(r=.82, p<.001)이 나타났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동기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r=-.46, p<.001), 직업정보 부족(r=-.61, p<.001), 미래
불안r=-48, p<.001), 대인관계 어려움(r=-42, p<.001), 
자기확신 부족(r=-.40, p<.01)과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r=-47, p<.001)과 부적 상
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r=.76, p<.001)이 나타
났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강도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r=-30, p<.001), 직업정보 부족(r=-48, p<.001), 미래
불안(r=-29, p<.05), 자기 확신 부족(r=-29, p<.05)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31, p<.05)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
관(r=.56, p<.001)이 있었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기술은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
(r=-.53, p<.001), 직업정보 부족(r=-.60, p<.001), 미래
불안(r=-36, p<.05), 대인관계 어려움(r=-31, p<.05), 
자기확신 부족(r=-.35, p<.01)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
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r=-43, p<.05)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r=.70, p<.001)이 나타났다. 

3.2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분산팽창지수 VIF는 10 
이하(1.53~5.89)이었고, 공차 TOL은 0.1이상 (.18~.82)
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였다.

첫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
효능감 중 구직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5%로 나타났고(F=24.94, p<.001),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ß=-.37, p<.01), 직업정보 부족(ß=-.35, p<.01),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ß=.48, p<.001)이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흥미와 직
업정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구직목표가 높게 나타남
을 의미한다. 

Variable
Job-seeking 

target
B β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32 -.37**

Lack of job information -.40 -.35**

Future anxiety .14 .13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06 -.06
Lack of self-clarity -.02 -.03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17 .17

Economic hardship .09 .08
Age issue -.05 -.07
Physical difficulties -.00 .00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46 .48***

Career Indecision -.08 -.06
F 24.94***

 .55

adj. .52
***p< .001,**p< .01, *p< .05

Table 3.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target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둘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
효능감 중 구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나타났고(F=8.87, p<.001), 취업장벽 중 직업정
보 부족(ß=-.31, p<.05), 경제적 어려움(ß=21, p<.05),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 (ß=.64, p< .001)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직업정
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수록, 전
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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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직장 및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내적 구직동기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Variable
Job-seeking 

intensity

B β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03 .03
Lack of job information -.49 -.43*

Future anxiety .06 .06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19 .19
Lack of self-clarity -.06 -.08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11 .12
Economic hardship .07 .07
Age issue -.06 -.08
Physical difficulties -.07 -.07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52 .55**

Career Indecision .19 .16

F 2.92**

 .30

adj.  .16
***p< .001,**p< .01, *p< .05

Table 5.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 search intensity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셋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
직효능감 중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0%로 나타났고(F=2.92, p<.01), 취업장벽 중 직업정
보 부족(ß=-.43, p<.05),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
준(ß=.55,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5). 이것은 직업정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
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은 전문대학
생일수록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참
여하는 빈도, 즉 구직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된다.

넷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
직효능감 중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6%로 나타났고(F=8.51, p<.001),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ß=-.24, p<.05), 직업정보 부족(ß=-.41, p<.05), 진
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ß=.50, p<.01)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흥미와 직
업정보에 대한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구직활동에 
필요한 방법론 및 기술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ariable Job-seeking skill 
B β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20 -.24*

Lack of job information -.45 -.41*

Future anxiety .19 .19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10 .10
Lack of self-clarity -.07 -.10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21 .22

Economic hardship -.09 -.09
Age issue .05 .06
Physical difficulties -.13 -.14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46 .50**

Career Indecision .12 .10
F 8.51***

 .56

adj.  .48
***p< .001,**p< .01, *p< .05

Table 6.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skill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4.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
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전
문대학생의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
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이 구직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직업
정보가 부족함을 덜 인식하거나, 미래 불안을 덜 느끼거
나, 자기 확신 등 심리적 취업 장벽을 낮게 지각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구직효능감과의 상
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심리
적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5]와 맥을 같이 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
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16]와도 같은 결과
이다. 

그러나 진로결정 수준의 모든 변인에서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반면, 취업장벽 중 심
리적 장벽 외 나이, 신체적 열등감, 중요한 타인 갈등, 경
제적 어려움 등 환경적 장벽 변인들은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장벽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환경적 장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5,19,32], 취업장벽과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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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함께 알아본 본 연구에서는 취업장벽 중 환경적 
장벽과의 상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심리적 장벽과 
진로결정수준에서만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전문대학생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
는지를 보여준다. 대학생의 경우 나이문제, 중요한 타인 
갈등, 신체적 열등감 등 현실적인 장벽보다는 미래불안,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장벽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이 
인식한 심리적 장벽에 따라 구직효능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직업진로상담 장면에서 
개인별 심리적 장벽 문제 및 원인이 무엇인지 차별적으
로 진단한 후 요인별 구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취업장벽 중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 구직목표와 구직동기,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직업정보 부족을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검증한 Lee[33]의 연구, 폴리
텍 대학생의 직업정보 부족이 구직효능감과 유의한 영향
이 있음을 보고한 Jun[3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직업
정보 부족은 구직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최근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구직에 필
요한 정보의 양이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유용한 직업 정
보를 선별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한다[19]. 이는 중요
한 취업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구직문제를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양질의 직업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정보 
활용법을 안내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현장기반의 전공과 관련된 직·간접적 직무체험, 
인턴쉽, 직무 멘토링 등 직업정보 탐색 범위의 다원화 필
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취업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중 경제
적 어려움은 진로 및 취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Yoo[34], Kim[22]의 연구와 유사한 반면, 경제적 애
로가 구직효능감을 방해한다는 Jun[32]의 결과와는 상반
된 결과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 요건이 
구직을 방해하는 장벽이 아닌 오히려 구직에 대한 현실
적인 계획수립을 돕고 구직동기를 강하게 형성하는 원동
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
표, 구직기술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흥미부족은 

대학생의 진로목표 및 구직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Ryu[35], 
Jun[3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Kim[26]은 흥미 부족
이 명확한 구직목표 설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구직을 지
연시켜 취업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취업하더
라도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은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흥미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직 자신감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제안하여, 구직목표 설정 및 구직
기술을 증진시키는 등의 개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전문대학생
의 구직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즉 구직목표와 구직동
기,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계획이 구직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분석한 Lee[12]의 연구, 전문대학생의 진로
에 대한 확신정도가 취업가능성을 높혀 구직행동을 촉진
한다는 연구[36]와 맥을 같이 한다. 전문대학생의 진로 
확신 수준은 구직행동을 촉진시켜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취업 이후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37]. 

본 연구에서 구직기술 방법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닌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가 구직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이
다.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불확실
한 고용 상황에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자기 신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
생은 2­3년의 ‘압축된’ 기간 안에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는 부담감 및 취업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다[11]. 그러므
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에서는 이들이 확고
한 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존감, 효능감 강화 
등 정서·심리적 지원과 체계적인 구직지원이 함께 이루
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극복하고 
원활한 취업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구직효능감을 하위요
인별로 구분하여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영향을 주
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
학생에게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 확신수준을 고려
한 맞춤형 구직 전략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데 의
의를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벽과 진로결
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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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첫째, 전문대학생이 심리적 취업 장벽을 낮게 지
각하면서, 진로확신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의 상
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 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
직효능감 중 구직목표, 구직기술 요인에, 직업정보 부족
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
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
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 및 진로 
확신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가 수도권 소재 전문대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대학생의 전체를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확대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부터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취업 목표의 설계, 자
기 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그 적
용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대학 진로지원 등 환경적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
째,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
(FGI) 등 질적 연구와 함께 병행한다면 전문대학생의 구
직 연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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